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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위차(修檧位次)

쉽게풀어쓴
불교 기본교리

진여법계엔중생도부처도없어
爾時上不見佛果可求 下不見衆生可度 是名

從假入空觀亦名二諦觀亦名慧眼亦名一檛智
이때에위로는구할만한불과(佛果)가보이

지않고아래로는제도할만한중생이보이지
않는다. 이를 종가입공관(從假入空觀)이라고
한다. 또는 이제관(二諦觀) 혜안(慧眼) 일체지
(一檛智)라고도한다. 

대체로 사마타공관(空觀)을 수행하려면 마
땅히 마음의 고요한 자체를 의지해서 해야만
한다. 고요한자체는망념으로요동하지않는
본원자성을 말한다. 이는 삼공여래장(三空如
槏藏)가운데 번뇌가 끝까지 공적한 공여래장
에속한다. 
이를 두고 옛사람은“신령한 광채 홀로 드

러나육근과육진을아득히벗어났다”라고말
하였다. 
이경지에선명료하게보려해도끝내한물

건도없어그가운데는인아시비피차의차별
적인모습이라고는끝내없다. 
우리의 목전에 나타난 분명한 일념은 차별

상이 본래 없다는 것을 명료하게 통달한다면
한생각망념이일어난자리가바로망념이본
래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이를 임시적
인명칭으로일념이라고하는데, 이것을관찰
할대상경계로삼는다. 
또 이 무념으로서의 일념을 관찰하는 것이

관찰하는주관적인지혜가되는데, 전념이사
라지고후념이아직일어나지않을때그중간
에오롯한일념이관찰하는주관적지혜가되
어우리의본성은본래무념의경계라는것을
알게된다. 
이때에 관찰할 대상으로서의 경계와 관찰

할 주관으로서의 지혜가 한결같이 하나의 평
등한이치로여여하게되는데그곳에무슨차
별적인망념이일어나겠는가. 
여기에선 부처라는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다. 또사구(四句)를떠나고백비(百非)마저단
절되어 언어의 길이 끊기고 분별심이 활동하
는 처소마저 소멸한다[言語道斷 心檧處滅].

따라서이때엔위로는성취할만한불도가보
이지않고아래로는제도할중생이있다는견
해마저도일어나지않는다. 
부처님의세계라고해서취할것도없고마

군의경계라고해도따로버릴것도없다. 
명료하게 알아야 할 것은 진여법계엔 중생

이다부처다하는헛된명칭이단절되고평등
한 성품가운데는 자타의 차별 형상이 보이지
않는다는점이다. 
이문제를두고옛날큰스님은“평등한진

여법계엔 중생도 없고 부처까지도 없다”라고

말하였다. 
이 가운데선 한 티끌만큼도 번뇌에 오염되

지않아서중생모습만얻지못할뿐만아니라
부처역시따로얻지못하여완전하게모든차
별을쓸어버린다. 
이문제는능엄경에서“하나가부정되면일

체가 동시에 부정되어 십법계가 일시에 부정
된다”라고했던경우와같다. 
그 자리는 일체 망념으로 분별하는 모습을

떠났다. 이를두고속제의거짓으로부터진제
의 진공으로 깨달아 들어가는 종가입공관이
라고한다. 그이유는속제생사의거짓으로부
터 열반진공인 진제의 이치로 깨달아 들어가
기때문이다. 
가령깨달음이이같은진공의이치에이를

때엔 속제의 차별이 진제에서는 원래 차별이
없음을명료하게통달하게된다. 
진제 진공의 이치에서 속제의 차별이 일어

나는 것을 비유한다면 마치 항하사 모래수와
같은 삼천대천세계가 거대한 바다에서 일어
난 물거품과도 같고, 또 일체 세간의 범부와

출세간의성인이번갯불이잠깐스치듯한찰
나에일어났다사라지는것과도같은데, 여기
에무슨피차와인아와시비를담론할것이있
겠는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은 말세중생은 번뇌

가 지중하여 지관을 수행하여 정혜를 성취
하고 싶어 하지만 그 일이 매우 쉽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진실한마음으로한평생동안한구

절 아미타불을 염불하면 이것이 바로 종가입
공관이 된다. 나무아미타불 명호를 염불하여

한마음도혼란하지않은경지에이르면염불
이 있는 곳으로부터 염불하는 마음마저 없는
경지에 이르고 망상이 일어난 곳에서부터 망
상이없는데로깨달아들어가염불하는마음
과염불의대상인아미타부처님까지둘다잊
어버린경지에이르게된다. 이경지를생각이
텅 빈 진실한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를 두고
종가입공관을닦음이라고하며이제관이라고
도한다. 
진제 쪽에서 관찰하면 현상계의 모든 차별

법이끊어지고, 속제의편에서관찰하면일체
만법이 차별적으로 질서정연하게 건립된다.
수행자가 일체제법은 허망한 망상 분별의 인
연으로일어나진실이아닌헛된법이기때문
에 그것은 공이라고 관찰한다면 진공관(眞空
觀)이된다. 
망상분별로 일어난 인연법은 실재가 아니

어서본래없는공이라고는하지만그 평등한
공에서 인연을 따라서 삼라만상의 차별이 건
립되는것이전혀방해가되지않는것을속제
관(俗諦觀)이라고한다. 

그러므로이문제를두고경전에서는“진제
는한결같은성품이본래진실한이치임을드
러낸다”라고하였다. 
이를 두고“실제이지에 있어선 한 티끌도

받아들이지 않아 시와 비가 쌍으로 끊어지고
주관과객관을동시에잊으며만법그자체가
진여라고 가리키며 삼승을 회합하여 일불승
으로귀결시킨다”라고하였다. 따라서진제라
고한다.  
이와는 반대로 속제란 한결같은 진제성공

의성품이인연을따라서일어난일을말한다.
이는‘불사문중(佛事門中)에선 한 법도 버리
지않는다’라고한경우에해당된다.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신하에

겐 충성을 권하고, 자식에겐 효도를 권하고,
나라엔올바른정치를권하고, 한집안엔화목
을권하고, 선업은천당의즐거운과보를받는
다는것을보이고, 악업은지옥의고통을받는
다는 것을 나타낸 것 등이 모두 여기에 속한
다. 그러므로속제라고말하며또는혜안이라
고도하고일체지라고도한다. 
범부의 육안은 견혹과 사혹에 가리어 보고

듣는일체법모두가실재있다고여기지만가
령 진공의 이치를 체득한다면 일체법 모두가
차별상이 없다고 관찰한다. 그것은 혜안으로
차별법모두는현재있는그상태에서진공의
이치임을명료하게알기때문이다. 
일체 내외법의 명칭을 명료하게 알기 때문

에‘일체지’라고 한다. 일체지와 이제관과 혜
안이모두종가입공관의다른명칭일뿐인것
을알아야만하는데, 그이유는외형적인명칭
만다를뿐근본자체는한결같이동일하기때
문이다. ■중앙승가대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진제에선 현상계의 차별법이 끊어지고

속제에선 일체 만법이 차별적으로 건립

제10장證果②

수습지관좌선법요ㆍ신유식론테이프제작보급

동현학림은 지상강의란에 연재중인 <수습지관좌선법요(천태소지
관)>와호법유식의비판서이자새로운유식학의길잡이인웅십력의
<신유식론> 테이프를제작보급합니다. 관심있는분들은전화나메
일로신청해주시기바랍니다. 

010-9141-5482   soo532@hanmail.net

2) 가행위(加檧位)①
가행위(加檧位)는 대승순결택분(大乘順抉擇

分)이라고합니다. ‘결택(抉擇)’은지혜의의미인
데, 그이유는앞서의수행을더욱분발하여올바
른정지(正知)를수순함으로써올바른도를선택
해볼수있기때문입니다. 이는자량위보다공력
을 배가하여 수행하기 때문에‘가행위’라고 합
니다. 이 수행위에선‘이취습기’를 조복받고 제
거하는데, 난(煖)ㆍ정(頂)ㆍ인(忍)ㆍ세제일법(世
第一法)으로나눌수있습니다. 이를사선근(四善
根)이라고도합니다. 이중‘난’‘정’은분별심사
관(尋思觀)을, ‘인’‘세제일법’은 심사관을 통해
서 전입한 실지관(實智觀)을 의지해서 수립하였
습니다. ‘심사’에는네종류가있습니다. 
①명심사관(名尋思觀)
모든유정이나사물들은일정하게부여된명

칭이 있습니다. 이 명칭은 임시적으로 시설하여
그대상을아무개라고부를뿐이름은사물의본
체와는 무관합니다. 비유하면 애초에 책상을 나
무라고 불렀다면 책상을 오늘날도 나무라는 이
름으로불렀을것입니다. 보살이수행할땐임시
적인시설일뿐실체가없는명칭에있어서심사
관찰을함으로써그명칭은본래공성임을알고
그에따른분별심을일으키지않습니다.
②의심사관(義尋思觀)

‘의’는사(事)라고도하는데, 이는명칭을떠난
실재적인현실사물입니다. 가령오온ㆍ십이처와
산하대지ㆍ사람ㆍ동물ㆍ초목등이그안에포괄
됩니다. 이러한 사물들은 인연화합으로 일어났
고 주관적 심식분별로 생기하였습니다. 따라서
분별심을떠나서따로존재하지않습니다. 이때
문에보살이수행할땐허망한인연변화로나타
난목전의사물에대해심사관찰하여외부의허
상을실재하는사물로현혹당하지않습니다.
③자성심사관(自性尋思觀)
‘자성’은모든사물의자체성질, 또는독립성

을말합니다. 모든사물은서로차별된개체성질
을따로지니고있습니다. 하지만제법이공성인
측면에선 절대보편의 공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법성진공의 이치에선 허망분별
의허상일뿐입니다. 이때문에보살이수행할땐
제법의자성에대해심사관찰을하여그것은마
치허공처럼실체가없다고관찰합니다.
④차별심사관(差別尋思觀)
명칭과 사물의 온갖 차별상을‘차별’이라고

합니다. 가령명칭의차별상은음성이나의미등
이며, 사물의차별상은대소방원고저선악등이
포함됩니다. 보살이수행할땐이러한모든차별
상에 대해 심사 관찰함으로써 제법자체도 실재
하는모습이없기때문에제법을의지해서나타
난 차별상은 더더구나 실재상이 없음을 분명히
관찰하는것입니다. ■정리=張如舟

송찬우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76>
(修習止觀坐禪法要)

효타암 주지원공합장
◆농협 121076-56-092613(손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2009년의신수비결이출간되었습니다.

“효타비결=신수비결”
●2009년개인의사주를감정하여
●직업, 재물, 사업, 이성운과인연
●성적및진학운, 일진및외출하는날
●생년월일만알면누구나운세를바로볼수있고
●정확하여적중율이높습니다.

정가 25,000원.

“효타비결전서(상·하)”
●일년이면최고의프로가될수있는비서. 
●한글전용으로누구나쉽게독학할수있음.
●책에대한질문은전화주시면상담해드립니다. 

정가 : 각권50,000원

“이름 대사전”
●대법원선정한자만사용하여이름풀이까지되어있고,
●320여개의성씨별로 삼원, 수리, 음령오행을맞추고, 
●성씨별로2000-3000여개의이름들로구성
●개명, 작명, 법명, 상호, 등에바로사용할수있음.
정가 : 50,000원

공 념 학 당
■ 상담문의 : 02)793-7333(전화 상담도 가능)
■ 홈페이지 : www.saju79.com
■ 사`̀무`̀실 : 서울시 용산구 보광동 35-45호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26-21-0792-969(예금주 : 박옥자)

육육임임운운세세 보보기기

※※ 수수강강료료 ::  수수강강완완료료까까지지 110000만만원원((66개개월월))

■ 본 학당에서는 자동시스템으로 직접 저렴한 가격으로 운
세를 보실수 있습니다. saju79.com에 오시면 1대1  상
담은 물론이고 자동으로 운세를 보실수 있습니다.  또한
고명한 선생님들과 직접 상담도 가능합니다.

육임학당에서는 1월중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지금까지 지방
에 계신분은 공부하고 싶으셔도 직접 오실수 없으셔서 공부
할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화상 강의을 하고자 합니다. 직강
을 할수 없는분들을 위하여 생생하게 직강을 화상으로 공부
하실수 있습니다.

육육임임학학당당 55기기수수강강생생 모모집집

▶ 육임에 대오인 초사를 새로운 어법으로 실어 놓았습니다.

▶ 일에 성사여부 판단, 매매, 결혼, 주식과 선물시세여부,
시험, 이사방향과 날짜, 이혼여부, 질병에 병명과 치료여부,
임신여부, 적성판단, 기도 관재승패여부, 취직, 사업사, 돈
(구재어부)…

▶ 육임에 비술인 백법을 각국수에 붙쳐 놓았습니다.

▶ 지금까지 누구도 실어 놓지않은 정단사례 150여개를 6년
동안 실재로 정단한것중 특별한것을 찾아서 실어 놓았습
니다. 실재로 생생한 것이므로 정단은 물론이고 공부 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판매가 : 150만원

육육임임CCDD판판매매

패철 보는법 전통범음범패(바라,나비작법)과정 수강생모집
경북교구 종무원 범음,범패 교육원에서 2009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한국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작법(바라춤,나
비춤)등에관심있는스님및불자들의많은동참바랍니다.

1.교육기간 및 과정(1년)
가.기초과정(2개월)
◆ 송주: 도량석, 종송등
◆ 예경: 향수해례, 사성례,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예불
◆ 권공: 삼보통청, 상단·중단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전문과정(4개월)
◆ 시련,대령,관욕,옹호게(신중작법104위),지장청,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봉송편

다.고급과정(6개월)
◆ 바라춤: 천수바라,사다라니바라,화의제바라
◆ 나비춤: 오공양,유원숭,요잡작법
◆ 사 물: 태징,북,광쇠,호적(태평소),전통의식타법
◆ 특 강: 괘불이운,종사이운,종사영반,점안의식,시달림(다비),예수재의식등
라.강주 : 김법운스님, 이현진스님

2.입학식 및 개강일시
◆ 입 학 식 : 2009년 3월 5일오전11시
◆ 개 강 : 2009년 3월 5일오후1시
◆ 수업시간 : 매주목요일오후1시~ 5시

3.입학자격 : 종단과승·속관계없이누구나가능

4.수 강 료 : 교육비10만원(교재비별도)

5.강의장소 : 경북교구종무원설법전

6.제출서류 : 입학원서1부(본종무원에서교부)

7.접 수 처 : 한국불교태고종경북교구종무원
(경북경산시와촌면동강2리265)

8.접수기간 : 상시모집

9.문 의 처 : 053)857-4339, 팩스053)857-0206

한국불교 태고종 경북교구 종무원 범음,범패 교육원


